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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ultural distance, economic 
distance, and geographic distance on the export of Korean broadcasting programs by using data 
from 2013 to 2022 between Korea and nine regions in the Asia-Pacific.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data extracted from a ten-year dataset of nine Asia-Pacific regions: Japan, 
China, Taiwan, Singapore, Hong Kong, Vietna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which are 
the main export destinations for Korea broadcasting programs.
Findings - Firstly, economic and geographic distance, key determinants in the traditional gravity 
model,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xport of Korean broadcasting programs. Secondly, 
while cultural dista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port value of Korean broadcasting 
programs, an non-linear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was observed when considering the squared 
term of cultural dist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ditional gravity model remain 
significant determinants of Korean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emphasized economic variabl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factors 
in explaining the export of Korean broadcast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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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한국 

문화 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의 드라마, 예능, 음악 등 방송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 열풍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류 

확산의 주요 원동력이 된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수출로 이어져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 부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장품, 패션, 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3년 콘텐츠산업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으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29.6% 증가한 5억 6,129만 달러, 총 수입액은 20.1% 

증가한 7,293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1억 7,67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미주가 4,910만 달러, 유럽이 330만 달러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대한 수출이 8,783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중국 2,826만 달러, 

대만 1,606만 달러, 싱가포르 1,349만 달러 순이다.     

한류 열풍과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국가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맞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이 지역 국가들의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는 한국의 무역이나 해외 투자, 문화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구완쥔·임형록, 2023; 김창봉·최조환, 2023; 

박종민·황조혜·우종순, 2019; 정윤경, 2022). 문화적 거리는 국가 간 문화적 유사성 혹은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국가 간의 가치관, 신념, 행동 양식 등의 문화적 요소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문화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두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사소통, 

협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거리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의 정도 즉 

두 국가 간의 GDP, 소득 수준, 산업 구조, 무역 규모 등 경제적 지표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경제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두 국가 간의 경제 규모와 소비자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리적 거리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 즉 두 국가 간의 거리, 

시간대 차이,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지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물리적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정보 교환과 문화 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장 분석과 더불어 치밀한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를 보면 주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한류 혹은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및 국제 유통에 대한 분석(김도

경·장문경·백현미, 2021; 이문행, 2015; 정윤경, 2016), 한국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신진희·Renzi, 2022), 한국의 이미지 및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상은·이영주, 

2024) 등 주로 마케팅 효과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박소정, 2023). 또 대상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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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초기의 일본, 중국 중심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지만(성동규·이주연, 

2021; 이미지, 2020; 최경희, 2023),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고(박소정, 2023), 

이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실증 분석보다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현황 분석 혹은 사례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를 보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수출 

대상국 간의 문화적 거리가 양자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개별 국가가 아닌 아태 지역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적 거리나 경제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2022년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을 종속 변수로 하고 

전술한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해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대표적인 아태 9개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거리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각 국가별로 혹은 지역별로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효과적인 수출 전략 혹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과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이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문화적 거리

국가 간 문화의 차이 즉 문화적 거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 교역이나 마케팅,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거리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는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인 Geert Hofstede다. Hofstede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화 차원(cultural dimension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Hofstede, 

2006). Hofstede는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Individualism), 

남성성(Masculinity),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등 4개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Hofstede는 4개 문화 차원을 바탕으로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화 지수를 

개발했는데 이는 문화적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Hofstede의 문화 지수는 그 이후로 

장기 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  쾌락추구(Indulgence) 등 2가지 차원이 추가돼 현재는 6개 

문화 차원으로 확대됐다(Hofstede and Bond, 1988; Hofstede and Minkov, 2010).

문화적 거리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문화적 거리는 무역이나 수출, 해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구완쥔·임형록, 2023; 김창봉·최조환, 2023; 정윤경, 2022; 최보영, 

2019; Doanh et al., 2022, Felbermayr and Toubal, 2010; Long et al., 2023; Yeganeh, 2023). 

가령 국제 무역 연구자들은 재화의 수출과 관련해 문화적 거리가 불완전한 정보(White & Tadesse, 

2008), 의사소통 격차(Zhang, 2023), 불확실성(Long et al., 2023) 등으로 인해 무역 비용을 증가시켜 

양자 간 무역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Doanh et al., 2022; Liu et al., 2020; Long et 

al., 2023). 문화적 거리는 무역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무역 

흐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havitt & Barnes, (2020). 가령 무역 파트너 간의 문화적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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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국제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iedra et al., 2022; Zimu, 2023).

국내 연구자들 역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재화의 수출과 관련해 최보영(2019)은 

동아시아 소비재무역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거리와 소비재 교역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두 국가 간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두 국가가 문화적으로 유사할수록 소비재 교역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출과 관련해 정윤경(2022)은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유통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산 콘텐츠 유통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Hofstede의 

문화적 거리이며, 미국과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미국산 콘텐츠의 유통량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화적 거리와 미국산 콘텐츠 유통량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완쥔·임형록(2023)은 확률적 변경 중력 모형(SFGM)을 적용해 한국과 무역량이 

많은 43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2005~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거리와 무역액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과 

무역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양자 간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문화적 거리의 제곱은 무역액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화적 거리와 한국 무역액

의 관계가 역 U자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2. 경제적 거리

국제 무역은 국가 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간 경제적 거리가 국제 무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간 경제적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적 거리는 국가 간 경제 

교류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경제적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소득 수준, 산업 구조, 인프라 수준, 통화 안정성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득 

수준, 산업 구조, 인프라 수준 등 경제적 차이가 클수록 즉 경제적 거리가 멀수록 국가 간 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커져 무역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소득 수준이 크게 다른 국가 간에는 소비자의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문화 상품의 교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산업 구조가 다른 국가 간에는 교역 

품목의 호환성이 낮아 무역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 국가와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중심 국가 간에는 교역 품목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운송,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는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정보 교환이 어려워 무역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교역은 경제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국제 교역에 대한 

유무형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널리 알려진 국제 

교역 모델인 중력 모델을 이용해 경제적 거리가 클수록 국가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Frankel and Rose, 2002; Hummels, 2001; Leamer, 1974; Linmao and Venables, 

2001). 이처럼 경제적 거리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역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소득 격차 해소, 산업 구조 고도화, 인프라 투자 

확대, 통화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국가 간 경제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 투자 

보장 협정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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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적 거리

국가 간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지리적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국가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용이 증가해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물류 시간이 증가해 재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정보 교환을 어렵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계약 체결 및 신뢰 구축이 어려워 무역 규모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거리나 지리적 거리의 영향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중력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무역은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이다. 재화의 수출과 관련해 많은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역은 무역 파트너 간 근접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Boulatoff, İşcan, and  Kotlyarova, 2022; Samyrao et al., 2023). Samyrao 등(2023)의 

연구 역시 중력 모델을 적용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거리와 교역량 간의 유의미

한 음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거리가 1% 증가하면 총 상품 교역량이 1.22%에서 1.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와 교역량 간의 음의 관계에 대한 중력 모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중력 모델의 주요 가정 중 하나인 GDP와 교역량 간의 강한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Frankel(1997)의 분석 역시 거리가 10% 증가하면 1960년대에는 약 4%, 1990년대에는 

약 7%의 무역 감소로 이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Berman 등(2013)은 금융 위기의 영향이 운송 시간이 

더 긴 목적지에 특히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Berman et al., 2013).

서비스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Boulatoff 등(2002)은 캐나다의 서비스 교역에 있어 지리적 거리, 경제 

규모 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리적 거리가 여전히 서비스 교역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력 모델을 사용한 결과, 거리에 대한 서비스 교역의 평균 탄력성은 -1.1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품 교역에 대한 거리의 평균 탄력성 중앙값과 일치한다. 그러나 거리 탄력성의 추정치

는 예술 산업과 건강 산업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신과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거리의 영향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교역 탄력성은 산업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지리적 거리는 무역에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하며, 운송비용 상승, 시간 지연, 정보 비대칭 

심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역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거리에 따른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송 인프라 구축, 물류 시스템 효율화, 정보 통신 기술 발전 등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문화적 거리, 지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가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먼저 문화적 거리의 경우 전술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 연구가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교역 혹은 수출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창봉·최조환, 2023; 정윤경, 2022; 최보영, 2019).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 간에는 언어, 가치관, 사회규범 등이 유사하여 문화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 수용이 용이하고,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 혹은 지역일수록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다. 따라서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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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적 거리는 Hofstede의 문화 지수와 관련해 Kogut and Singh(1988)이 제시한 KSI(Kogut and 

Singh Index) 측정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Hofstede 홈페이지를 통해 추출한 6개 

문화적 차원의 국가별 지수 원자료를 토대로 KSI 측정 방법을 사용해 측정했다(Beugelsdijk et al., 2018; 

Cuypers et al., 2018).  

H1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국가 간 경제적 거리는 국제 교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GDP, 소득 

수준, 구매력 등 경제 지표의 차이가 클수록 경제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거리는 두 국가 

간의 경제 교류 혹은 교역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상품에 한정해서 추정해 볼 때 한 국가의 경제 수준 혹은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구매력이 높아 해당 국가 국민의 외국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 

수준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구매력이 낮아 고품질의 외국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거리가 멀 경우 즉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클수록 시장 규모, 소비자 구매력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음(-)의 관계를 보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거리는 한국의 1인당 GDP와 아태 9개 지역의 1인당 GDP 간의 차이로 측정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문화적 거리와 한국 무역액의 관계가 역 U자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완쥔·

임형록(2023)의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역시 역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에 문화적 거리의 제곱항을 포함시켰다.

H2 경제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지리적 거리 역시 여전히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정보 교환을 어렵게 만들어 무역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무역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상품 무역에서 

지리적 거리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거리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 역시 음(-)의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리적 거리는 서울과 아태 9개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로 측정했다. 

H3 지리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을 토대로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추정의 기본이 되는 방정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와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의 관계   

Exp=β+βCDjt+βCD2
jt+βEDjt+βGD+ῃ+δ



+ε   (1)

 j : 횡단면 아태 9개 지역

 t : 시계열 연도(t=2013, ......, 2022)

 Expjt : 아태 9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CDjt : 문화적 거리

 CD 2
jt : 문화적 거리의 제곱

 EDjt : 경제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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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j : 지리적 거리 

 β: 상수항

 β, β, β, β : 각각 추정할 계수 값의 벡터

 ῃj : 관측되지 않는 개별 지역 효과

δ


 :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를 통제하는 T-1 개의 시간 더미 변수 

εjt : 모든 지역과 시간(t)에 대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인 독립‧동질적인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

방정식 (1)에서 종속변수 Exp는 t년도 j국으로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즉 한국에서 수출 대상국인 

아태 9개 지역으로의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다.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연도별 달러화 표시 

수출 금액을 사용했으며 천달러 기준이다. 종속 변수를 한류콘텐츠 혹은 문화콘텐츠로 하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 것은 한류콘텐츠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산업 

분류나 장르별 수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을 종속 변수로 사용했다(박종민·황조혜·유종순, 2019).

독립변수인 CD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인 문화적 거리다. CD 2
는 문화적 거리의 제곱이다. 

방정식에 문화적 거리 제곱항을 포함시킨 것은 문화적 거리와 한국 무역액의 관계가 역 U자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반영해(구완쥔·임형록, 2023),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도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ED는 경제적 거리다. 경제적 거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의 1인당 

GDP와 아태 9개 지역 간의 1인당 GDP 차이의 절댓값이다(한병섭·김보인, 2014). 본 연구에서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수출 대상국의 GDP를 해당 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를 사용했다. GD는 

지리적 거리다. 국가 간 지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아태 9개 지역 혹은 국가 수도 간의 물리적 거리를 사용했다. 지리적 거리를 

회귀분석에 포함시킨 것은 양자 간의 무역은 시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중력 모형(gravity 

model)이 국제 교역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지리적 거리가 

문화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지리적 거리는 km 

거리로 측정했다.  

2.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태 9개 지역의 연도별 자료이다. 아태 

9개 지역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국내통계정보 DB에 접속해

‘콘텐츠산업조사’통계를 이용해 추출했다. 분석 기간을 2013년부터로 설정한 것은 KOCCA의 국내통계정

보 DB가 2013년 시점 조사부터 체계적인 일반배포용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한‘콘텐츠산업조사’보고서였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2022년까지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국가를 아태 9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KOCCA의 지역별 방송 프로그램 수출 통계가 

2017년 이후부터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3개 국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 아시아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패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 3개 지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

고 9개 지역 통계만을 최종 데이터로 추출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문화적 거리 측정은 Hofstede 문화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Hofstede 사이트

(www.hofstede-insights.com)를 이용해 한국의 문화 지수와 아태 9개 지역의 문화 지수를 추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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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 방법으로 한국과 아태 9개 지역 간의 문화적 거리를 측정했다. 경제적 거리 측정을 위해 사용된 

아태 9개 지역의 1인당 GDP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국제통계’가운데 국가별, 연도별

로 세계 각국의 1인당 GDP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

고 있는APEC 회원국 통계 자료를 이용해 수집했다. 지리적 거리는 세계 각국 도시 간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리 계산기(Distance Calculator: www.distancecalculator.net) 사이트를 이용해 측정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는 아태 9개 지역의 10개년 자료를 통합한 횡단면·시계열 통합자료로 

균형 패널자료다.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시계열 및 패널 분석 프로그램인 STATA를 이용했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아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회귀분

석을 실시했는데, <Table 1>은 실증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1. Summary of Analysis Data

Variables N Mean Std. Dev. Min Max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90 21107.94 27955.71 0 138687

Cultural Distance 90 22.36 6.96 10.5 32.3
Economic Distance 90 20997.7 9862.95 346 50398

Geographic Distance 90 2751.47 1458.14 956.3 5294.5
Notes: 1.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Unit: 1,000 dollar)

2. Economic Distance (Unit: dollar)
3. Geographic Distance (Unit: km)

<Table 2>는 종속변수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독립변수인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적 거리와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45, p<.01). 또 경제적 거리와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9, p<.01). 지리적 거리와 방송 프로그램 수출 역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58, p<.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Cultural 
Distance

Economic 
Distance

Geographic 
Distance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1
Cultural Distance -.45*** 1

Economic Distance -.59*** .51*** 1
Geographic Distance -.58*** .77*** .67*** 1

Notes: ***p<.01 **p<.05 *p<.1

3개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팽창지수(VIF)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IF 값을 보면 문화적 거리는 

2.55, 경제적 거리는 3.45, 지리적 거리는 1.86으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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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VIF Analysis

Variable VIF 1/VIF
Cultural Distance 2.55 0.391743

Economic Distance 3.45 0.289493
Geographic Distance 1.86 0.538985

Mean VIF 2.62

2. 패널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상대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로그 변환한 로그값을 사용했다. 독립변수인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 역시 자연로그 

변환을 취한 로그 값을 사용해 분석했다. 또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패널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시계열 변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했다. 단위근 검정은 ADF-Fisher 검정 통계량을 사용했다. <Table 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종속변수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단위근이 없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분석됐다. 독립변수인 문화

적 거리와 경제적 거리 역시 단위근이 없는 안정적인 시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4. Results of Panel Unit Root Tests

ADF-Fisher 
statistic p-value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77.82 .00
Cultural Distance 49.79 .00

Economic Distance 94.26 .00
Notes: 1.  ***p<.01 **p<.05 *p<.1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역시 자연로그를 취한 문화적 거리, 문화적 거리의 제곱,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해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1)의 회귀모형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 우도비 

LR 통계량을 사용해 검정한 결과, LR χ2 값이 9.73으로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오차항의 동분산성)이 기각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OLS(Ordinary Least Squares) 대신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 방법을 사용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GLS)

Variables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Standardized 
Coefficient(β) Standard Error z Statistic p-value

Constant 26.81 1.18 22.63*** .00
Cultural Distance .96 .23 4.16*** .00
Cultural Distance2 -.004 .001 -3.08*** .00
Economic Distance -.69 .15 -4.63*** .00

Geographic Distance -1.60 .16 -10.21*** .00
Notes: 1. Dependent Variable: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2. p: ***<0.01, **<0.05 and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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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적 거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β=.96, z=.23)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적 거리의 제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관계(β=-.004, z=-.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의 관계는 역 U자형의 관계일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문화적 거리가 정점보다 작을 때에는 양의 관계에 있고, 문화적 거리가 정점보다 클 때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아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문화적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지만, 일정한 정점에 이른 후에는 문화적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거리가 정점보다 작을 때에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문화적 

거리가 특정 한계를 초과해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적 거리는 1% 유의수준에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음(-)의 상관관계(β=-.69, z=-.1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적 거리가 클수록 즉 아태지역 수출 대상국의 1인당 GDP와 한국의 

1인당 GDP 간의 격차가 클수록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출 대상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해 소득 수준 혹은 소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과 수출 대상국 간의 

방송 프로그램 무역액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리적 거리 역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과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β=-1.60, z=-10.2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문화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국과 수출 대상국 간의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지리적 거리는 시간 불변 변수이기 때문에 방송 제작과 

관련된 규범의 차이 등 관찰할 수 없는 수출 대상국의 특징이 미치는 효과까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 변수를 제외하고 수출 대상국 더미 변수를 독립변수

로 포함해 추정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able6은 robust 표준오차를 사용한 OLS 추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OLS 추정 결과를 보면 

Table6에서 보는 것처럼 추정 계수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Table5의 GLS 추정 결과와 유사하

게 문화적 거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적 거리의 제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거리 역시 5% 유의수준에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적 거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OLS)

Variables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Standardized 
Coefficient(β) Standard Error z Statistic p-value

Constant 24.81 1.55 15.98*** .00
Cultural Distance .92 .18 5.24*** .00
Cultural Distance2 -.003 .0009 -4.11*** .00
Economic Distance -5.88 .25 -2.31** .02

Geographic Distance -1.47 .23 -6.38*** .00

Notes: 1. Dependent Variable: Broadcasting Program Exports
2. p: ***<0.01, **<0.05 and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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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류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거리와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수출 관련 연구가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치우쳐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아태 9개 주요 지역의 2013년~2022년 데이터를 토대로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가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중력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인당 GDP와 

수출 대상국의 1인당 GDP 간의 격차로 측정한 경제적 거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되었다. 한국과 수출 대상국과의 지리적 거리 역시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출 대상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줄어드는 것으

로 분석됐다. 따라서 가설3 역시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인 문화적 거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화적 거리의 제곱은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가설1은 기각됐다. 이는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간의 관계는 선형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의 역 U자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태 9개 지역에 대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즉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늘어나지만 일정한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문화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무역량 간의 관계는 역 U자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구완쥔·임형록

(2023)의 연구 결과나 Lankhuizen 등(201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도경 

등(2021)의 연구를 보면 해외 넷플릭스에서 톱10을 기록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 48개를 분석한 결과, 

Hofstede의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한국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는 점에서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축적을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화적 거리의 영향과 관련한 견해나 연구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축적을 통해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중력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문화 상품인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화를 추진하는 기업 혹은 정책 차원에서 수출 전략 수립과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관련해 경제적 변수들을 설명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무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혹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문화적 거리 즉 문화적 

요인이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적 변수가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단점 혹은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장점 혹은 잠재적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문화적 거리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수출 대상 국가 간의 문화적 거리에 따른 차별화 전략 즉 다양한 문화적 특성으

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세심하게 수출에 활용하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분석 대상 지역이 9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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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거리 측정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적 거리를 측정했다. 셋째, 경제적 거리와 지리적 거리 역시 다양한 지표로 

측정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1인당 GDP와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넷째, 아태 

9개 지역에 대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외부적 충격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했다. 요컨대 후속 연구에서는 아태 9개 지역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국가를 

폭넓게 확대해서 아태 지역 전체 국가 혹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적 거리, 지리적 거리, 문화적 

거리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문화적 

거리를 6개 차원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지 않고 문화적 거리와 문화적 거리의 제곱이 한국의 방송 프로그

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적 거리를 6개 

차원으로 구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각각의 문화적 차원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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